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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어선 전복사고 관련 수습 등 지원에 최선
- 유정복 시장, 사고 상황 보고 받고 시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당부  -

- 시 소속 공무원 신안군으로 급파, 상황 파악 및 사고 수습 등에 협조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인천 선적의 

어선(청보호) 전복사고와 관련해 수습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

라고 밝혔다.

앞서, 지난 2월 4일 밤 11시 19분경 승선원 12명(한국인 9명, 외국인 

3명)이 타고 있던 청보호(24톤, 근해통발ㆍ근해자망업)가 전남 신안군 

해상에서 기관실 침수로 해양경찰에 구조 요청 신호를 보냈으며, 현

재 3명은 구조됐고 나머지 9명에 대해 구조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

려졌다.

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5일 새벽 2시 해양항공국장을 본부장으로 사고

수습본부 운영에 들어갔으며, 5일 오전에는 유정복 시장이 참석한 가

운데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사고 상황을 보고하고, 대응방안 

등을 논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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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정복 시장은 “발생하지 말아야 할 어선 전복사고가 발생해 매우 

안타깝게 생각하며 승선원들이 속히 구조되길 기대한다”며, “해당 

어선이 인천 선적인 만큼 신속한 상황 파악은 물론 시 차원에서 협조

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”고 지

시했다.

시에서는 이날 소속 공무원 1명을 현장관리관으로 전남 신안군청에 

급파했으며, 현지 구조상황 파악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고 수

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. 또, 사고 수습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

지원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.

<붙임> 어선 전복사고 긴급상황 점검회의 사진(’23.2.5) 


